
    

     농수산식품 수출 

            Zoom In 95호

Ⅰ ‘“뿌리채소․열매채소’ 한 배로 

수출하는 기술 확립

Ⅱ 버섯 수출 확대 위한 해외 소비자 

선호도 분석

□ 한국산 버섯 구매 경험

Ⅲ 미국에 이어 뉴질랜드와 

전자식물검역증명서(ePhyto) 상용화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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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 가공 수산
6.6% 16.6% 52.7%

224.4백만불 1,139.2백만불 496.1백만불
 유자, 배, 고추 면류, 과자류, 음료, 소스류  김, 참치, 명태, 고등어, 대구, 연어
 김치, 인삼류, 딸기, 파프리카  인스탄트면, 생우유, 두부  미역, 전갱이, 어란, 톳

 *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미국 K-Food에 대한 수요는 여전하나, 지속되는 

물류난으로 수출 증가폭 둔화

 배(111.1%), 유자(29.1%)

    라면(24.6%), 음료(34.0%)

 김치(△2.9%), 인삼류(△2.7%)

    참치(△15.6%), 296.5백만불(23.4%↑)

중국 해외생산기업 등록 지연 등으로 감소세 지속

되나 인삼, 유자 등 신선식품 회복세

 명태(17,136.0%),

   유자(41.0%), 음료(14.4%) 

 인삼류(△48.8%), 라면(△6.4%)300.7백만불(29.0%↑)

신남방
(ASEAN + 인도)

베트남 통관 정상화로 증가세로 전환, 가공식품은 

음료, 라면 등 고른 증가세 유지

 참치(2.2%), 음료(9.0%)

   라면(30.5%), 포도(5.1%) 

 딸기(4.3%), 인삼류(9.3%)403.1백만불(14.0%↑)

일본 소비침체 및 연초류의 감소세 지속에도 불구, 

식초, 소스류 등 가공식품 소비 증가세

 식초(123.0%), 인삼류(34.0%)

   소스류(38.8%)

 김치(△39.5%), 라면(△3.5%)

    참치(△15.3%), 280.1백만불(3.2%↑)

EU + 영국 라면 감소 지속되고 있으나, 봉쇄 완화에 따른 소비 

회복으로 음료, 김치, 과실류 등 호조

 음료(65.2%), 김치(30.4%)

   과실류(83.7%) 

 라면(△12.3%), 대구(△44.9%)142.2백만불(68.4%↑)

☆ : 15%이상 / : 5~15% /  : 0~5% / : 0~△5% / : △5~△15% / : △15%이하

‘22.2.28까지 농수산식품 수출 전년 동기 대비 20.6% 증가한 18.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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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적 : ‘22.1.1 ~ 2.28 
❏ 인삼

- (중국 6.8, △48.8) 가공식품 생산기업 등록 진행 및 춘제 건강식품 수요 증가로 회복세
- (베트남 4.9, 12.3↑) 통관 정상화 및 연말 재고소진으로 빠른 회복세
- (일본 4.6, 34.0↑) 인삼음료 재고소진에 따른 발주확대 및 건강기능식품 수요지속

28.8백만불(△19.7%)
주요 수출국 : 중국(6.8백만불, △48.8%), 베트남(4.9, 12.3%), 일본(4.6, 34.0%), 

미국(3.9, △2.7%), 홍콩(2.8, △9.6%), 대만(2.7, △22.8%)

❏ 김치

- (일본 80.1, △12.7) 재작년 배추파동으로 연초 물량이 몰렸던 것에 대한 기저효과 지속 

- (미국 28.3, △22.5) 물류비 상승 등 물류 상황이 좋지 않아 수출실적 감소  

26.0백만불(△19.8%)
주요 수출국 : 일본(11.1, △39.5%), 미국(5.4, △2.9%), 네덜란드(1.3, 20.6%), 

영국(1.3, 48.2%), 홍콩(1.2, △14.8%), 대만(0.9, 10.8%)

❏ 음료

- (미국 15.9, 34.0↑) 기존 히스패닉, 아시안계 매장에서 판매되던 알로에 음료가 월마트 온라인 

등 현지 백인계 마켓으로 판매 확대. 또한 밀키스, 유자주스 등 인기

- (중국 13.8, 14.4↑) 중국 내 건강 지향 소비 트렌드에 따라 식물성 음료 및 기능성 음료 소비 증대

- (인니 3.4, 26.8↑) 오라떼 편의점 입점, 기름진 현지 식문화와 궁합이 잘 맞는 탄산음료

  (칠성사이다, 밀키스 등), BTS 커피음료 등의 소비 증가

78.8백만불(15.8%)
주요 수출국 : 미국(15.9, 34.0%), 중국(13.8, 14.4%), 캄보디아(13.6, △3.8%), 

베트남(5.1, 14.2%), 인니(3.4, 26.8%), 일본(2.9, 31.7%)

❏ 참치

- (일본 21.4, △15.3) 코로나19 및 해외선단 가동 감소로 일본 도요스시장 `21년 눈다랑어 상장 20% 감소

- (프랑스 16.3, 185.6↑) 외식수요 증가로 스테이크로 소비되는 로인(Loin) 및 냉동 필렛 수요 증대

- (베트남 11.6, 16.2↑) 수산물 통조림 수요 증가로 핵심시장으로 부상  

85.1백만불(4.3%)
주요 수출국 : 일본(21.4, △15.3%), 프랑스(16.3, 185.6%), 베트남(11.6, 16.2%), 

태국(7.6, △31.1%), 중국(5.6, 143.4%), 필리핀(5.0, 101.0%)

☆ 자세한 동향 관련 내용은 aT kati(www.kati.net) > 수출 동향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농수산식품 수출 Zoom In>은 월 1회 발행됩니다 (문의처 : aT 수출기획부 061-931-08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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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채소․열매채소’ 한 배로 수출하는 기술 확립

- 고구마․파프리카 혼합 수출…케이(K) 농산물 경쟁력 향상 기대 -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수확 후 저장 온도가 다른 고구마와 토마토, 파프리카를 한 배로 수출할 

수 있는 신선도 유지 복합 기술을 확립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몇 가지 농산물을 혼합해 수출한 

사례가 있지만, 적절한 수확 후 관리 기술이나 수송 조건을 갖추지 못해 쉽게 부패하거나 상품성이 

떨어지기도 했다. 수확 후 처리방법을 달리한 고구마, 파프리카, 토마토 3품목을 한 컨테이너에 

실어 온도 9도(℃), 환기구는 3분의 2 열어두는 조건을 똑같이 적용해 수출했다. 혼합선적한 지 15일이 

지나 현지에 도착한 고구마, 파프리카, 토마토 품질이 매우 좋았고, 현지 구매상(바이어)과 소비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농촌진흥청은 신선도 유지 복합 기술 확립으로 농산물에 대한 수출 물류비 

지원 중단에 대응해 여러 농산물을 배로 한꺼번에 수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수출용 신선도 유지 복합 기술을 적용한 고구마(뿌리채소), 파프리카, 토마토(열매채소)

버섯 수출 확대 위한 해외 소비자 선호도 분석

- 4개국 1,600명 조사…맛․품질 위주로 선택, 서양권 흰색 선호 -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우리 버섯의 해외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수출에 알맞은 품종을 육성

하고자 주요 수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버섯 선호도를 분석했다. 버섯을 선택하는 

기준은 품목별로 차이를 보이지만, 주로 맛과 품질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양권은 동양권보다 흰색 

버섯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해외 소비자 선호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수출용 품종을 개발하고, 

버섯 품질 관리 기준을 보완해 수출을 증대함으로써 버섯 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국산 버섯 구매 경험 □ 국가별 버섯 선호도 

 ☆ 농진청 이슈 문의  ☆   농촌진흥청 수출농업지원과  063-238-0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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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 이어 뉴질랜드와 전자식물검역증명서

(ePhyto) 상용화 개시 
◇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미국에 이어 올해 2월

7일부터 뉴질랜드와 전자식물검역증명서(이하 ‘ePhyto’) 상

용화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ePhyto는 기존 종이증명서 대신 

양국의 전자식물검역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 형태로 증명

서를 교환함으로서 위변조 방지 및 통관 지연 해소, 탄소

배출 감소 등 코로나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 대응하여 디

지털 무역 시대를 열어가는 대안이 되고 있다. 검역본부는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국가시스템을 통해 미국, 뉴질랜드

와 ePhyto 상용화를 하였고, 앞으로도 국가별 교역량 및 

교환 안전성을 고려하여 ePhyto 운영을 확대해 나갈 예정

이라고 하였다.

 「수출담당 식물검역관 역량강화 영상교육」 실시

◇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2월16일 수출 담당 식물

검역관을 대상으로 최신 검역 동향과 새로운 검역 요건을 중

심으로 「’22년도 원활한 수출 검역 추진을 위한 수출 검역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다. 검역본부는 이번 교육을 코

로나 상황을 감안하여 비대면 교육(영상)으로 실시하였고, 일

선 검역관들이 수출 농가 교육을 조기에 추진하여 수출단지

가 차질없이 수출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였

다. 또한, 이번 교육을 통해 현장 검역관들과 소통하고 애로 

사항 등을 공유하여 해소함으로서 올해도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출검역지원으로 우리  농산물 수출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

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외국의 농산물 수출검역요건은 농림축산검역본부(www.qia.go.kr) > 수출식물검역정보 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식물검역 이슈는 월 1회 발행됩니다. (문의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출지원과 054-912-0623)


